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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헌법 의식
근대 일본에 헌법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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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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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 개헌이라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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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느슨하고 말랑한 입헌주의’의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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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 사회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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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 사회와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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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섭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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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박완(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조교수)에 의해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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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헌법 의식’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자주 제시되는 것이, 정부에 의한 ‘해석개헌’이라고 불리

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존재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준수하는 한편으로 법으로 지켜져야 할 것

에는 둔감하다는 정부의 태도에 쏟아졌다. 여기서 희생당하는 ‘법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 근대 입헌주

의의 중핵에 있는 ‘개인의 존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용인하는 일본 사회에 과연 법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일본 시민 사회의 미성숙이라는 문제의식을 줄곧 

지닌 헌법학자 후루카와 아쓰시(古川純)를 실마리로 하여 일본 근대 헌법사의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주제어: 해석 개헌, 입헌주의, 시민 사회, 일본 근대 헌법사, 후루카와 아쓰시(古川純)

호적을 통해서 본 국적: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 엔도 마사타카

근대일본에서는 혈통주의를 국민의 요소로 채용함에 따라 혈통을 증명하는 호적이 일본인의 증명이 

되었다. 호적은 거기에 기재된 자를 신민으로 삼고, 천황을 근대 국민국가의 상징으로 만든 메이지 국

가에서는 개인을 신민으로 통합했다. 동시에 1898년에 국민을 관리하는 근간으로 제정된 이에제도

(家制度)하에서 호적은 ‘이에의 등록부’가 되고, 개인은 ‘이에’에 종속되었다.

이러한 이에의 원리가 1899년에 제정된 국적법에도 영향을 미쳐 외국인이 혼인과 양자결연을 

통해 일본의 이에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일본인이 되었다. 또한 일본제국에서는 식민지별로 호적제

도가 작성되면서 내지, 대만, 조선의 호적에 속하는 것이 내지인, 대만인, 조선인이라는 구분을 의미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민족의 구분은 혼인으로 호적을 이동하면 변환되었다.

이렇게 일본인의 경계를 정하는 혈통주의는 한없이 픽션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호적은 혈통에 

기반해서 일본인이라는 동질성을 형성하는 한편으로 그 틀 안에서는 출생에 근거한 경계선을 설정함

에 따라 사회적인 차별과 격차를 재생산해 온 것이다. 

주제어: 호적, 이에제도, 국적법, 혈통주의, 일본인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 다문화공생 정책을 중심으로 | 유혁수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에 대한 연구다. 2000년

대 이후, 일본은 다문화공생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

한 가운데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여 정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경계 속에서 다문화공생 정책은 늘어

나는 정주외국인의 통합을 향한 로드맵이 결여된 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의 변화와 이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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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ONE ASPECT OF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CULTURE  
Constitutional Consciousness of the Japanese: Constitutionalism in Modern 
Japan | NISHIMURA Yuichi
Japanese constitutional reinterpretation by the government interpretation is often regarded as 
a reflection of “constitutional consciousness of the Japanese.” The government’s attitude has 
been criticized for well complying with positive laws but being indifferent to what should be 
protected by law. If “what should be protected by law” at stake here refers to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which is at the core of modern constitutionalism, can one say that law exists 
in a Japanese society that tolerates such an attitude of the government? From this viewpoint, 
this paper tries to reconstitute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modern Japan with reference to 
Furukawa Atsushi, a constitutional scholar who has continuously explored the immaturity of 
Japanese civil society. 
•Keywords:   Constitutional Reinterpretation, Constitutionalism, Civil Society, Constitutional 

History of Modern Japan, FURUKAWA Atsushi 

Japanese Nationality and the Koseki System: What Makes One a “Japanese”? 

| ENDO Masataka 
In modern Japan which adopted the principle of jus sanguinis as an element of its citizenship, 
the koseki (family register) became a certificate of one’s lineage, or a proof of one’s 
nationality as a Japanese. Koseki designated those registered as the nation’s “subjects,” thereby 
incorporating individuals as the people of Meiji Japan, where the emperor was the symbol 
of modern nation-state. At the same time, under the “ie” (literally, “family” or “household”) 
system established in 1898 as the basis of national administration, koseki developed into the 
“register of ie,” and individuals became subordinated to their “family.” 

Such principle based on “family” also influenced the Japanese Nationality Law enacted 
in 1899, under which foreigners too could automatically become “Japanese” if they joined a 
Japanese household through marriage or adoption. Moreover, the Japanese Empire created 
separate koseki registers for each of its colonies, through which a person was classified as a 
“naichijin (person from Japan proper),” a “Taiwanese,” or a “Korean” according to the koseki 
one was registered in. However, such “ethnic” identification was altered when one’s koseki was 


